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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운아나텍, 투자자 보호 목적 블록딜 단행 

▶ 국내 및 해외 우량 투자처 두 곳에 각각 62만 주 양도 

▶ 주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반대매매 막기 위한 전략 일환 

 

[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 검토 부탁드립니다.] 

<2018-10-16> 동운아나텍 대표이사가 주주보호 차원에서 블록딜을 단행했다. 

 

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 ㈜동운아나텍(094170)은 김동철 대표이사가 시간외대량매매

(블록딜)를 통해 지분 124만 주를 양도했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블록딜엔 국내 및 해외 우량 투자처 두 곳이 참여해 각각 62만 주씩 인수했다. 주당 단가는 

4,800원으로 총 금액은 59억 5,200만 원이다. 대표이사 지분율은 종전 28.64%에서 18.70%로 변

동됐다. 

 

이번 블록딜은 책임 경영과 주주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. 지난해 9월 김 대표는 상

장 당시 2대주주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물량을 전량 인수하며,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담보대

출을 받은 바 있다.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 대출 기관에서 반대매매 의

사를 전달했다. 

 

실제로 반대매매는 통상 하한가에 일괄 처리돼,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주 손해가 확대

되는 측면이 있다. 이에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블록딜 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한 것으

로 확인된다. 

 

회사 측은 “지난해 인수 당시 주당 7,955원(수정주가 기준)에 매수했는데, 4,800원에 다시 블록딜

을 진행했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결단”이라고 설명했다. 

 

동운아나텍 관계자는 “햅틱 구동칩, AF(Auto Focus) Driver IC 등 기존 모바일용 아날로그 반도체 

사업이 순항 중일뿐 아니라, 핵심 기술력을 응용해 추진 중인 ‘타액기반 당뇨 혈당 측정방식’의 

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도 성과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”이라며 “이러한 점을 높이 사 중장

기적 투자 의향을 피력한 국내 및 해외 투자처를 인수자로 선정한 만큼 블록딜로 인한 시장 충격

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”고 밝혔다. 

 

☎ 자료문의: ㈜동운아나텍 박현대 차장 (02-3465-8790) 

㈜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10-8909-4042), 김물결 선임 (010-5104-3756) 


